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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급증하는 중국의 커피 시장

  2014년 중국의 커피 생산량 12.8만톤, 세계 총 생산량의 1.44% 차지

●   2014년 중국의 커피 생산량은 12.8만톤에 달해 세계 총 생산량의 1.44%를 차지하여, 2003년의 0.31%에서 

대폭 증가함

●   중국의 최대 커피 생산지는 운남성으로 중국 전체 생산량의 99%를 차지함. 2014년 운남성 생산량은 11.8

만톤, 2015년 생산량은 13.9만톤에 달해 2010년의 4.9만톤에 비해 2.8배 증가함

●   2013년부터 중국의 커피 수요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수요량은 약 30.55만톤으로 

2013년 대비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ㅣ연도별 수요량 및 공급량ㅣ

년도 수 요 량 공 급 량

2013년 10.23 11.43

2014년 13.42 14.94

2015년 17.64 19.58

2016년 23.23 25.71

2017년 30.55 33.83

* 자료원: http://www.51report.com (중국산업동찰망)

네스카페(중국법인, 스위스) G7(베트남) GEO(중국) 맥심(한국)

* 출처 : 중국 인기 온라인몰 경동(京東) 커피판매 인기순위

  중국 커피시장 발전추세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며 그중 젊은 층은 주로 커피숍에서, 가정주부 및 35세 이상의 

샐러리맨은 가정에서 커피 소비 증가가 가장 빠른 것으로 파악됨. 또한 커피를 좋아하지 않지만 커피숍의 

분위기를 즐기고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 잠재소비층이 증가하는 추세임

   인스턴트커피 소비가 많지만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커피 문화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원두커피 

지구촌 리포트ㅣ중국

1 중국

단위 : 만톤

http://www.51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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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증가하면서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예상됨

   주소비층은 외국의 음식문화에 관심이 많고,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커피 소비량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됨

 시사점 및 수출방안
●   한국의 대표적인 커피숍 중 하나인 카페베네, 미국의 스타벅스, 코스타 등이 중국에서 성업 중

●   베이징, 상하이 등 국제도시들의 높은 생활수준을 고려할 때, 고품질의 원두 제공 등으로 커피의 맛과 

품질을 우선시 하는 고급 커피시장 공략이 유망

●   향후 20년은 2, 3선 도시가 주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소비자의 입맛 및 소비자 

희망 가격대에 대한 파악을 통해 2, 3선 도시 공략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작성 : 북경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중국



6 page

2 홍콩

지구촌 리포트ㅣ홍콩

2-1 홍콩식 밀크티(奶茶) 전격 해부

  주요내용 

   홍콩식 밀크티란?

-   영국식 TEA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홍콩의 경우 영국식의 밀크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현지인들은 홍콩식의 奶茶(밀크티)를 즐겨 마시는 편임. 은은한 홍차맛과 부드러운 우유의 맛이 

조화가 된 영국식 밀크티와는 달리 홍콩의 밀크티는 홍차와 연유를 혼합하여 특유의 진한 향과 맛이 

있으며 대만식 버블 밀크티 등과는 또다른 홍콩 본토 스타일의 밀크티임

영국식 밀크티 대만식 버블 밀크티 홍콩식 밀크티

   홍콩식 밀크티 맛 차이의 비밀

-     발효차(홍차) 70%와 연유 20%, 설탕 10%의 비율이 홍콩식 밀크티 제조의 황금 비율이라고 함. 홍콩식 

밀크티는 용기에 따라 맛에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음. 도자기 잔들은 보온성이 좋으며 그윽한 

맛이 오래 가고 홍콩의 보편적인 레스토랑(차찬탱)에서는 black&white milk 라는 연유 브랜드의 

전용 잔을 사용함. 아이스 밀크티 제조 시에는 얼음이 담긴 유리그릇에 플라스틱 컵 또는 전용 유리 

용기에 밀크티를 담아 얼음에 직접 희석되어 맛이 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음.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알루미늄이나 주석 등을 사용한 컵을 사용하여 보온 및 

보냉 효과를 더욱 강조하기도 함

밀크티 전용잔 아이스 밀크티 알류미늄 컵 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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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홍콩

   밀크티 포장방식 및 주요 소비층

-   커피와 마찬가지로 홍콩 현지인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홍콩 차 문화의 일부분인 밀크티의 경우 

밀크티 전문점 및 레스토랑 외에도 현재 슈퍼마켓 내에서 다양한 포장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직접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티백 포장부터 알루미늄 캔 포장, 플라스틱 병 또는 종이팩 포장 등으로 다양함. 

직장인의 경우 사무실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티백 포장을 선호하며 학생 및 젊은층 소비자의 경우 간편

하게 휴대하며 음용할 수 있는 캔 또는 종이팩 포장의 밀크티를 선호하는 편임

티백 포장 캔 포장 팩 포장

 시사점

   한국 차제품의 경우 유자차등이 현재 중국시장 내에서 인기가 많지만 포장 용기가 투박하고 무거운 

유리병으로, 소형사이즈를 좋아하는 홍콩시장에서는 비교적 부담이 큰 용량이며 습한 홍콩 날씨에 

장기 보관시 내용물이 변질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지 상황의 적극적인 

이해를 통하여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낱개포장, 소형포장 또는 아기자기하며 특색있는 소재의 

포장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 홍콩 시장의 진출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여겨짐 

 작성 : 홍콩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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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건강 소비 트렌드,“로카보(a low-carbohydrate 저탄수화물) 식품”
  주요내용 

   ‘로카보’란?

-   ‘로카보’란 ‘로카보하이드레이트(a low-carbohydrate)’의 약자로 탄수화물제한을 의미하며, 로카보 

식품의 확대는 일본인의 건강 및 미용과 관련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임

  일본 소매점 매대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로카보 상품

-   로카보 상품은 건강과 미용 지향의 젊은 여성이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편의점이나 

식품 업체들도 잇따라 신상품을 개발 중임

-   대형 편의점 업체인 로손은 2012년 곡물의 외피를 사용한 롤 빵 ‘블랑 빵’을 출시하였는데 탄수화물이 

일반 빵의 약 20%로 지금은 연간 3천만개 이상 판매되는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음

-   패밀리마트는 밥에 곤약 알갱이 등을 섞어 탄수화물 함량을 낮춘 도시락과 주먹밥을 홋카이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매

로손, 블랑 빵 패밀리마트 로카보 도시락

 

- ‘  묘조 식품’은 지난해 연구를 통해 국수의 당분을 반으로 한 컵라면 발매

-   제과업체 ‘몬텔’은 탄수화물 함량을 낮춘 크림 롤 개발

-   ‘에자키글리코’는 2016년 3월에 탄수화물 함량이 일반 국수보나 약30% 감소된 냉동국수 제품인 ‘탄수

화물 off 키친’ 시리즈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과자시리즈까지 확대하여 향후 2년간 약 10억 엔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키분식품’은 비지와 곤약으로 만든 ‘탄수화물 0g 국수’를 2013년 가을 발매하였고, 2016년 4~9월 매출은 

전년 동기의 약 2배 예상됨. 당뇨병 환자와 가족으로부터 ‘일반 국수는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구입

한다’ ‘맛있다’라는 좋은 반응을 얻음

-   ‘모리나가유업’은 2014년 일반적인 자사 제품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을 약 70% 인하한 푸딩을 발매함. 

캐러멜 소스를 반죽에 섞어 탄수화물을 억제하면서 푸딩 맛도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주로 20~30대 

여성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지구촌 리포트ㅣ일본

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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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분식품, 탄수화물 제로 국수 모리나가유업, 탄수화물억제 푸딩

 

  로카보 확산을 위한 「로카보 마크」 보급

-   1식 20~40g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로카보食」을 주장하는 「음식 ·

즐거움 ·건강 협회(食・楽・健康協会)」가 6월 17일 로카보 마크를 발표

-   로카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동협회에서는 로카보식으로 인정된 식품 

또는 식사에 동 마크를 게시할 예정

 시사점

  건강, 미용 관련 소비 트렌드가 정착·확산됨에 따라 제과, 면류, 주류 등 다양한 식품 분야에서 관련 신

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본 유통 매대에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단신세대 확대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동 식품 소비 트렌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한국 농식품의 현지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소비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작성 : 도쿄 지사

3-2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제도 관련 소비자 동향
  주요내용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현황

-   2015년 4월에 일본에서 새롭게 기능성표시식품제도가 시행되고 1년여가 지난 현재 일본에서는 

기능성이 표시된 상품이 ‘16.6.2 현재 315제품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TV CF 방영과 더불어 

유통매장에서도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으로 별도 매대를 구성하는 등 마케팅에 따라 점차 소비자 인

지도도 높아지고 있음

-   일본 전문 마케팅 대행업체인 (주)덴츠에서 소비자들이 식품의 건강기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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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5. 6월에 일본 전국 20~6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함

    소비자 의식조사 내용

<기능성표시식품의 인지도>

-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기능성표시식품의 인지도는 ‘15.6월에는 77.6%, 9월에는 79.1%,‘16.4월 

현재는 80.4%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20%가 기능성표시식품을 실제 구입한 적이 있어 시장에서 

기능성표시식품의 보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됨

<건강기능 표시로 인한 구매의욕 상승 식품>

-   건강에 관한 효능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 구매의욕이 높아지는 식품을 조사해본 결과 1위는 요구르트 

및 유산균 음료, 2위는 식용유, 3위는 차류임

ㅣ건강기능 표시에 의한 구매 의욕 정도(상위 10위)ㅣ

 <대표적인 기능성 식품인 ‘슈퍼푸드’ 명칭에 대한 인지도>

-   ‘슈퍼푸드’의 명칭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의 50%를 웃돌며, 여성이 60%, 남성이 50%로 특히 20대 여성

들의 인지도가 높음. 슈퍼푸드 중 3개월 이내에 섭취한 적이 있는 식품으로는 아사이베리, 코코넛 

오일이 제일 많았고, 기타 식품중에는 치아씨드와 들기름이 근소한 차이로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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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일본

<기능성식품 소비 방법>

-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강 및 다이어트 붐이 미디어를 통해 많이 소개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

성식품 소비 방법이 화제가 되어 왔음.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베지터블 퍼스트’로 실행의지도 제일 

높음. ‘글루텐 프리’는 실행의지는 낮은 편이지만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지터블 퍼스트(vegetable first) : 식사할 때 야채부터 먼저 섭취하는 방법으로 식사 후의 급격한 혈당치의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 글루텐 프리(gluten free) :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글루텐(밀가루 등)을 섭취하지 않거나 줄이는 식사 방법.

ㅣ섭식방법에 대한 인지·실천의향ㅣ

<기능성표시식품 섭취시 기대 효능>

-   기능성표시식품을 섭취할 때 관심이 높은 효능은 남녀 모두 지방(체지방·내장지방·중성지방·피하

지방)을 줄이는 것이었음. 그 외에도 남성들은 피로감, 눈 건강, 장 건강, 심장과 혈관, 콜레스테롤 

등이며, 여성들은 면역기능, 피부 수분, 피로감,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효능에 관심을 보였음

 시사점

  기능성 식품은 일본 유통매장에서 특판매대가 구성될 만큼 매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식품의 대일 수출유망품목발굴을 

위해서는 일본의 소비트렌드와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이러한 기능을 포함한 

제품을 발굴 또는 개발할 필요가 있음

 작성 : 오사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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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네시아

4-1 인도네시아 플라스틱세 도입 예정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인베스트먼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에 개당 최소 200

루피아(한화 18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에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임

   소비가 많은 생수, 아이스티, 음료수 등을 담는 플라스틱통 등이 주요 대상으로  식용유를 담는 플라스틱 

포장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어 플라스틱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2010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배출돼 바다로 흘러들어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48만~129만 톤으로 전 세계 해양쓰레기 배출량의 10.1%로 추산됨. 이는 중국(132만~353만톤, 

27.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임

   특히 인도네시아는 가정 및 산업 폐수 문제가 심각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도심지역 하수 

처리율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마실 수 없어 가정에서도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생수를 사먹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

   이처럼 인도네시아 내 생수 수요가 높아 전체 음료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수시장 점유율 

1위인 프랑스 다농의 아쿠아를 비롯하여, 네슬레(스위스), 에퀼(스위스)과 같은 현지 제조 생수부터 

에비앙(프랑스), 피지(피지), 삼다수(한국), 아이시스(한국) 등 수입생수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함

▲ 아쿠아 ▲ 네슬레 ▲ 아이시스 ▲ 피지 ▲ 에비앙 ▲ 삼다수

*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6/06/20

 시사점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인해 생수, 음료수 등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을 쓰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가격상승 

부담을 소비자가 안게 되었음. 한국산 생수는 다른 수입브랜드에 비해 인지도와 가격경쟁력이 낮아 주로 교민

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소비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작성 : 자카르타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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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트남

5-1 베트남 북중부의 물고기 폐사 원인, 결론 발표
  주요내용 

   베트남 중북부 지방 Ha Tinh(하띤)성, Quang Binh(광빈)성, Quang Tri(꽝찌)성, Thua Thien Hue(트

어티엔 후에)성의 연안에 2016년 4월에 발생한 물고기 폐사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6월 30일 하노이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음

   베트남 정부는 중북부 지방에서 해양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선의 대량 죽음은 프로모사 하띤 스틸(대만 

투자기업인 Formosa Ha Tinh Steel Corporation - FHS)이 하띤성 Ky Anh군 분안 경제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장 시운전 중 위반 사고에 기인하였다는 결론을 공표하였음

   회견에 앞서 프로모사는 6월 28일 환경오염을 일으킨 것에 책임을 지고 정부 및 베트남 국민에게 사과

하는 것, 또 경제 손실을 본 어민 및 해양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배상금 총액 11조 5,000억 VND(약 5억

USD)를 지불하는 것 등을 약속하였음. 또한 프로모사의 사장이 보낸 사죄의 비디오 메시지가 회견에서 

보도되었음

   국내외 30기관의 과학자 100여명이 조사와 원인 규명에 나섰고, 조사팀은 분안 경제구의 프로모사공장과 

특징·폐수로 인한 독소를 포함한 화합물이 형성되 해저에 가라앉은 후 이 물질이 해류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생선을 폐사시켰다고 결론지었음

지난 4월에 후에 
연안 물고기 대량 폐사 

베트남 환경재원부 장관의 
기자회견 모습

프로모사임원들의 사죄 모습

* 출처 : vnexpress.net

 작성 : 하노이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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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6-1 캐나다 소비자, 세대별 식습관 트렌드

  주요내용

   오늘날 급변하는 식품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들의 식습관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 특히 세대 간의 

식습관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식품 마케팅을 위해 각 세대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수립이 필수적임. 현재 세계 5위 규모의 유기농 식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미국: 267억불, 독일 83억불, 프랑스 48억불, 중국 27억불, 캐나다 26억불 등)를 대상으로 다수의 

시장조사업체가 진행한 조사를 통해 파악된 캐나다 소비자의 세대별 식습관 트렌드는 아래와 같음

ㅣ세대별 식습관 트렌드ㅣ

WE / Z 세대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제노그룹(Zeno Group)에 따르면, 그동안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큰 소비력을 가진 소비자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밀레니얼 세대 이후에 태어난 WE세대와 Z세대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현재 해당 두 세대는 미국의 
외식문화와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식품에 더 해박할 뿐만 아니라, 타 세대보다 영양성분표를 유심히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캐나다 청소년들의 78%는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며 47%는 유기농 성분, 43%는 알레르기 
성분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됨

밀레니얼 세대

현재 가장 큰 소비력을 발휘하는 소비자들로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민텔(Mintel)에 
따르면, WE, Z세대는 건강에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맛을 시도하는데 적극적인 것이 특징이며, 그로인해 
약 29%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건강을 위해 주저 없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대중적이고 기본적인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 에스닉 푸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며, 점심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타 세대보다 시간과 휴대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특징임

X 세대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민텔(Mintel)에 따르면, X세대는 약 8%의 적은 인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75% 이상의 정규직 
비율과 높은 평균연봉으로 가장 강력한 잠재소비력을 갖고 있으며, 65% 이상이 자녀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또한 타 세대와 비교해 자녀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Free-From(무첨가)이 표기된 식품을 선호하며,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맛과 포장보다는 고른 영양소 함유 유무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베이비붐 / 사일런트 세대

2011년 Census (인구총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소 50세 이상의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사일런트 세대는 
각각 캐나다 전체 인구의 27%, 11%로,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건강한 노화와 삶이 가장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 소금, 설탕,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질 등 특정 영양소 함유 유무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매년 20,000명 이상의 캐나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캐나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Ipsos Reid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소비자들은 다량의 와
인과 커피, 차를 주로 마시는 반면에 우유 섭취량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양의 와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 밖에도 타 세대들과 비교해 단 맛의 디저트 소비가 높으며, 식사 후 단 것으로 마무리해야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미국과 동일하게 캐나다 소비자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세대별로 식습관에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효율적인 식품 마케팅을 위해서는 각 세대의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 세대별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정확히 분석하고 타켓 소비층을 분류한 뒤, 

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Food In Canada 2016 June Edition
  작성 : 뉴욕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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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파나마 새 운하 확장

  주요내용

   파나마 신규 운하가 2016년 6월 26일 개통 예정으로 미주 동부 지역과 브라질 등 남미 동부지역의 아시아 

물동량이 증가하고 운송 기간이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됨. 파나마 운하 주요 이용국은 작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칠레, 일본, 페루, 한국, 콜롬비아, 멕시코, 에콰도르, 캐나다 순임

   기존 운하는 폭 32m, 길이 295m의 파나막스(Panamax)급 선박만 통행이 가능했지만, 새 운하는 폭 49m, 

길이 366m의 포스트 (신)파나막스(Post Panamax)급 선박도 가능

   파나막스급은 20피트 짜리 컨테이너를 최대 5천개까지 적재한다면 포스트파나막스급은 최대 1만 3천 

500개를 실을 수 있어 2배 이상으로 수용 능력이 향상되었고, 통과 선박이 하루 평균 약 35대에서 40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해운사 입장에선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대형 선박 운항일수도 뉴욕에서 부산까지 기준으로 35일로 수에즈 운하보다 10일 이상 단축되며, 미국 

동서부 간 철도 또는 트럭으로 운송하던 물류의 상당 부분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 브라질 등 중남미 동부로 해상운송 시 싱가포르, 희망봉을 경유하여 34~38일 이상 소요되는 부분도 

운하개통을 통해 많이 단축 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www.forbes.com /  www.miamiherald.com /  www.micanaldepanama.com /  www.stratfor.com

 시사점

  파나마 새 운하의 수용력 규모의 확대로 식품 및 식자재 배송품들이 중남미 이외의 목적지까지 파나마를 

거쳐 갈 것으로 예상되며, 중남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작성 : LA 지사

▶ 파나마운하 확정 전 서부-동부 경로

▶ 파나마운하 확장 후 서부-동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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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

7-1 프랑스, 식품포장용기 없이 내용물만 판매 

 주요내용

   프랑스의 환경을 생각하는 움직임, 식품 포장용기 없이 판매 

-  포장용기 없는 식품소비가 프랑스에서 주목받고 있는 추세임. 유럽전체 소비자들 중 19%, 프랑스는 

16%가 포장이 없는 형태로 식품을 구매한다고 응답

-  프랑스에서 포장용기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곳은 일반유통매장 및 유기농 식품 전문 매장 포함 총 

500~600여개로 포장용기 없는 식품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은 40여개로 집계되고 있음

-  대표매장 : Biocoop, Naturalia, Bio c'Bon, Auchan, Carrefour, Au Grain près (2015년 개장), La 

recharge, La Juste Dose, Jean Bouteille(2014 개장), Day by Day(현재 프랑스에 15개 매장 분포, 

올해 하반기 16개 매장이 개장할 예정)

-  포장용기 없는 형태로 식품을 구매하는 주요 원인 두 가지는 타제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친환경적 소비임

-  주요 소비층은 교육목적으로 방문하는 가족단위부터 향수를 가지고 방문하는 고령층, 환경, 유기농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채식주의자, 가격에 민감한 젊은층 등으로 다양함

-  대표적인 판매 상품은 파스타, 오일, 소금, 사탕 초콜릿과 같은 당류, 요거트, 향신료, 커피, 차, 버터, 

치즈, 과일, 야채, 주스, 계란, 로컬음식, 포도주, 시럽 등

-  소비과정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담을 용기를 가져 옴 ▶ 용기의 무게를 잼 ▶ 원하는 만큼 식품을 담음▶ 

담은 식품의 무게에 따라 계산함

   식품포장용기 없는 식품 판매의 장점과 넘어야 할 한계 

-  식품포장용기 없는 식품 판매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품용기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상품을 쉽게 맛 볼 수 있다는 점, 

상품포장, 마케팅, 중간관리자의 비용 거품을 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보통 같은 

품질의 상품과 비교했을 때 5~30% 더 저렴함)을 들 수 있음

-  새로운 유통구조의 넘어야 할 한계로는 포장용기가 없어 생길 수 있는 위생상 문제, 조리법, 조리시간 

등의 식품정보 부족, 새로운 구매형태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을 안내할 더 많은 인력 필요, 취급 

가능한 상품의 종류 부족 등임

 시사점

    프랑스 및 유럽의 곳곳에서 환경을 고려한 소비 행태가 식품분야에도 번지고 있음. 식품 포장 용기 

없는 식품구매도 그 중 하나로 앞으로 한계점을 잘 보완한다면 미래 전망이 높은 시장으로 분석됨

   식품 포장용기에 관해 대부분 과대포장 축소, 재활용 가능한 식품포장용기에 초점이 맞춰져 논의

되고 있으나, 발상의 전환으로 애초에 포장자체를 제거하고 내용물만 판매하는 형태를 통해 비용

절감 및 폐기물 발생방지가 가능할 것임 

 작성 : 파리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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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아랍에미리트 

8-1  카타르의 식품소매업 동향 

 주요내용

   카타르 농산물 수입 현황

-  최근 중동전문 투자 전략연구소센터인 Al Masah Capital 에서 카타르 식품소매업 동향 보고서를 발간함

-  2014년 카타르의 식품소매업 판매량은 총 11억 달러(한화 약 1조 2738억원)로써 전년 대비 13.1% 증가

-  카타르는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편이지만,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세계 1위로 2014년 기준 약 14만불로 이는 6만불대인 아랍에미리트의 두배 이상임. 2020 월드

컵과 연계하여, 산업의 다변화와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 좋은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함

ㅣ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 상위 10개국(2014)ㅣ

8  아랍에미리트

ㅣ음식과 관련된 서비스 마켓(국가별)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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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소비자 현황

-  카타르는 높은 GDP로 인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급품질 및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 및 관심이 높은편

-  대부분의 식품 소비 패턴은 슈퍼마켓 및 하이퍼 마켓 위주로 이루어지며, 특히 소매업체들의 바겐

세일 기간동안 높은 매출량을 보임

-  음식관련 소매 업체들(레스토랑, 패스트 푸드, 프랜차이즈 업체 등)의 경쟁은 매우 높아진 편임. 기존  

소매업체들의 임대 공간은 2015년 연말 기준 954,000(sq/m)을 기록하고 있으며, 새로운 쇼핑몰의 건립

으로 소매업체의 공간이 증가. 카타르 몰의 디렉터인 “Shem Krey” 말에 따르면, 최근 소매업체들의 

경쟁은 매우 높아졌으며, 2016년 초기에 256,999(sq/m)의 리테일 공간이 오픈되며, 그 중 70%의 공간은 벌

써 분양이 끝났다고 함. 소매업체들의 높은 경쟁과 대형몰간의 경쟁 속(Doha Festival City, Place 

Vendome, and GLA)에서 투자자들은 어느곳에 입점해야할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  소비는 비교적 무더운 여름보다는 겨울시즌에 활발함. ‘마스터 카드’는 최근 소비자의 시즌별 지출량을 

분석했는데, 그에 따르면 11월 중반에 가장 높은 지출패턴을 보인다고 함. 뿐만 아니라 주변 중동국가

들에 비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97.2(100점 만점)점으로 가장 높음. 카타르의 소비지수는 매우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연령대는 18세에서 30세 임

 시사점

    카타르의 경제지표 경향을 고려할 때, 카타르 식품사업의 식료품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국내 식료품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2020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향후 카타르에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식료품 

공급회사들이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개발하여 카타르 등을 포함한 중동진출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짐

    건강식품관련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천연, 유기농 식품 회사들의 중동 진출 독려

  최근에는 높은 경쟁률로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체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회사와의 제휴가 필요해 보임

 작성 : 아부다비 지사

지구촌 리포트ㅣ아랍에미리트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전화 : (061)931-0871, 1114 

지구촌 리포트 19호
2016. 7


